
광부 보도자료

보도일시
(인터넷) 2024. 1. 16.(화) 11:00, 

(지면) 2024. 1. 17.(수) 조간
배포 2024. 1. 16.(화) 06:00

해무가 언제 걷힐지 미리 확인 가능합니다
- 국립해양조사원, 인공지능 기반의 해무 소산 예측 정보 서비스 개시

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(원장 김재철)은 부산항 등 주요 무역항(9곳*)에서

발생된 해무가 언제 걷히는지를 알 수 있는 ‘해무 소산 예측정보 서비스’를 1월 

17일(수) 오전 9시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.

  * 인천항, 대산항, 평택·당진항, 군산항, 목포항, 여수항, 부산항, 울산항, 포항항

해무로 인해 시야가 제한되는 경우 선박 대기 시간이 늘어나고, 이는 물류

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진다. 이 때문에 선박의 입·출항, 화물의 선·하역 등 

시간 관리가 매우 중요하지만, 지금까지는 실시간 해무 관측 CCTV 영상만 

제공되어 선사 등이 의사결정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.

새롭게 개시되는 해무 소산 예측 서비스는 최신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

9개 무역항의 11개 지점에서 수온 및 기온과 같은 예측 정보를 확인하고,

1, 2, 3시간 뒤 해무가 걷힐 가능성을 분석하여 제공한다. 아울러, 해양기상현황과

습도, 시정거리, 기압, 풍속 등 정보도 함께 제공하여 선사 등이 객관적 자료에 

근거하여 시간 관리 및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해무 소산 예측 서비스는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(www.khoa.go.kr/ocean

map/pois/pois.do)에서 이용할 수 있다.

김재철 국립해양조사원장은 “해무 소산 예측 서비스가 국내 선박 운항과

항만 운영의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, 앞으로 서비스의 

품질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.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 국립해양조사원 책임자 과  장 김정현 (051-400-4106)

해양예보과 담당자 사무관 노재영 (051-400-4385)

     



붙임 1  해무 정보 웹서비스(예시)

[해무가 발생했을 경우]

⇨

< 서비스 개시 전> < 서비스 개시 후 (해무 소산 예측 정보 표출) >



[해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]

⇨

< 서비스 개시 전> < 서비스 개시 후 (해무 발생 예측 정보 표출) >


